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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는 최근 물류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홍해 사태가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UN의 무역 및 개발 기구인 UNCTAD는 세계 무역에 대한 혼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홍해 사태와 더불어 흑해 항로(우크라이나 전쟁), 파나마 운하(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주요 항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

-글로벌 무역량의 80%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사태들로 인해 무역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흑해, 파나마, 수에즈 운하 붕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인 수에즈 운하는 지난 2023년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15%를 처리

했으나 지난 2개월 동안 4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 및 곡물 거래의 변화로 기존 무역 패턴이 재편되기도 했음

-또한 글로벌 무역의 또 다른 주요 동맥인 파나마 운하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지난 한달 

간 전체 운송량이 전년 대비 무려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해상 항로가 교란되는 홍해대란으로 

인해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홍해대란에 따른 수에즈운하 교통량 변화

2016–2024.1.23 수에즈 운하 일일 선박 통항량 28일 이동평균 지수(평균 = 100)

자료: https://unctad.org/(검색일: 2024.1.30.)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무역 혼란 고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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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임 및 배출가스 급증으로 컨테이너선 운송량 급감

-홍해 사태에 대응해 주요 선사들은 수에즈 운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임

-특히 주간 컨테이너선 운송량이 67% 급감했으며, 유조선 및 가스 운반선 역시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번 사태로 물류비도 상승하고 있으며, 12월 마지막 주 평균 컨테이너 현물 운임이 500 달러 급등해 주간 

상승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함

-중국 상하이의 평균 컨테이너 현물 운임은 12월 초 이후 두 배(+122%) 이상 증가했음

-상하이에서 유럽까지의 운임은 3배 이상(+256%) 증가했으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는 미국 서해안 운임 

역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보험료가 급등해 전체 물류비를 가중시킴

-또한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 대신 우회로를 이용하면서 더 빨리 운송해야 함에 따라 선박 운송에 더 많은 연료

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곧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글로벌 영향: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UNCTAD는 이러한 물류 혼란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컨테이너 운송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

-배송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현재 컨테이너 운임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고치의 약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1년 

이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가스 운송의 중단으로 에너지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외에도 유럽,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의 곡물 운송 중단은 세계 식량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런 

공급망 혼란은 전 세계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장거리 운송과 높은 운임이 지속된다면 잠재적으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이러한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함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해운 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더욱 견고한 국제 협력,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참고자료: https://unctad.org/(검색일: 2024.1.30.)

신수용 부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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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항만청(PPA, Philippine Ports Authority)은 자국의 글로벌 항만운영시안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와 필리핀 중심부의 일로일로 

상업항만단지(ICPC, Iloilo Commercial Port Complex) 개발 및 운영을 위한 25년 양

허 계약을 체결함 

-일로일로 시 중심부에 위치한 ICPC는 일로일로주와 필리핀 서부 비사야 제도의 파나이섬 전체에 서비

스를 제공함

- ICTC에 인수된 후 상업항만단지는 VCT(Visayas Container Terminal)로 변경될 예정임

VCT 항만의 운영 부두 길이는 627m이며,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보관 및 장치하고 기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20헥타르 부지가 있음

- ICTC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터미널 인프라 개발 및 재건, 화물 취급 장비 배치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터미널의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할 예정임

ICTSI의 VCT 청사진 

자료: https://www.ictsi.com(검색일: 2024.1.30.)

ICTSI, 일로일로항 25년 운영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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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R. Gonzalez ICTC 수석부장은 우리는 일로일로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주도

하는 데 있어 항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로일로 항만을 최고

의 관문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 업그레이드, 화물 처리 장비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함 

참고자료: https://www.ictsi.com/press-releases/iloilo-port-set-modernization-ictsi-secures-25-year-c

oncession (검색일: 2024.1.3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ctsi-secures-25-year

-concession-to-operate-at-iloilo-port/ (검색일: 2024.1.30.)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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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지난 1월 10일 오세아니아와 북미 간 OC1 Pacific Loop 서비스 구간을 일부 

재편한다고 발표함

-동 서비스는 필라델피아, 찰스턴, 만사니요, 발보아, 타우랑가, 브리즈번, 멜버른, 포트 찰머스, 크리스토발, 카

르테헤나에 3,100TEU-3,800TEU 11척을 투입해 시행 중임     

-기존의 서비스에서 만사니오와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 구간인 약 80㎞에 레일 루프 랜드브릿지를 연결하고 

OC1 서비스를 태평양과 대서양 구간을 분리해 운항할 예정이며, 크리스토발 및 카르테헤나 입항은 본 서비스

에서 제외될 예정임 

-따라서, 본 서비스는 발보아-타우랑가-브리즈번-맬버른-포트 찰머스-타우랑가-발보아 순인 OC-1 태평양 

서비스(8주, 8척 투입)) 및 만사니요-필라델피아-찰스턴-만사니요 순인 OC-1 대서양 서비스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예정임(3주, 3척 투입).  

     

SouthBound

자료: Maersk 홈페이지 

머스크 OC1 서비스 개편   

머스크,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OC1 
서비스 시행  

Nor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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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재편은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통항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임 

-파나마운하는 1월 16일부터 일일 최대통행횟수를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인 36회에 미치지 못하

며, 건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추가제한 가능성이 있음 

-본 서비스를 통해 머스크는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리스크 완화 및 동 구간 내 선박의 운하통과 대비 CO2 

배출량 또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eeSea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 철도 회사(PCRC)의 동 구간 내 연간 화물 운송능력이 200

만 TEU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랜드브릿지 서비스 추가에 따라 충분한 화물 운송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본 서비스 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 노선은 그래도 유지할 예정임  

-머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아니아-미국서해안을 연결하는 PANZ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유지할 것이며, 

미국 걸프만 내 항만들 간 연결 또한 유사한 방식을 통해 연결할 것이라 밝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항로 개편 이후 Northbound의 경우, 지연없이 필라델피아 및 찰스턴행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Southbound의 경우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참고자료: https://www.seatrade-maritime.com, https://www.reuters.com, https://www.maersk.com. 

https://theloadstar.com (검색일: 2023.01.31.)

김대현 전문연구원
051-797-4788, kdh@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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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중동에서 발생한 

정치적 이슈 등 글로벌 시장 내 이슈 지속으로 유럽과 아시아 물류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로 인해 수에즈 운하 이용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물류루트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카자스흐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물류요충지로써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카스피해를 경유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Middle Corridor’를 내세워 주요 국가로부터 

교통·물류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내륙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유라시아 물류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곡물을 비롯해 석유, 비료 및 철 등 주요 품목의 생산지이자 수출국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물류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자국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륙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해 자국 물류경쟁력 제고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국경

지역 내 물류단지 개발 및 무역통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또한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는 양국 간 무역관세, 인프라 개발 협력 및 공동 철송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INSTC 루트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음

중국 시안 ➔ 카자흐스탄 철송터미널

자료 : https://astanatimes.com, (검색일 : 2024.01.31.)

카자흐스탄, 글로벌 이슈 지속으로 
유라시아 물류시장 핵심 요충지로 부상



유럽

물류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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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간 철송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이어나간 결과 지난해 중국과의 철송 물동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철송 물동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800만 톤에 달했으며, 컨테이너 기준 

약 14%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 TEU를 돌파함 

-이에 양국은 철송 확대를 위해 Dostyk-Moiynty, Darbaza-Maktaaral 구간 등 철도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송 능력을 기존 대비 5배 확대하는 등 철송 네트워크를 늘려나갈 계획임

여전히 글로벌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이 대

두되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규 물류허브로 카자흐스탄의 행보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물류루트의 성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실제 러-우크라 사태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이후 대부분의 항공화물 경로가 카자흐스탄의 영공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항공물류 허브 구축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열린 EU-중앙아 물류포럼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주요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프라 운영 참여까지 대외적으로 요청하는 등 글로벌 물류허브로서 자국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2030년까지 자국 물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는 등 물류국가로의 도약울 준비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s://astanatimes.com, https://caspiannews.com/, www.eurasiareview.com, 

www.euractiv.com, (검색일: 2024.1.31.)

김동환 전문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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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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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